
소설 심사평
5·18을 기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정신과 의미와 가치는 또 무엇일까? 지나간 역사를 지
금 이 시점에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도 계속 새기고 생각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기억하는 
자가 있으면 기록하는 자가 있고 인식하는 자가 있으면 새로운 의미와 가치가 계속 발생되
며 역사는 영원한 사건으로 현재에 남게 된다. 그런 의미로 5·18 문학상은 5·18을 ‘지금’과 
‘이 곳’에서 계속 존재케 하는 의미있는 활동이자 낡지 않고 늙지 않는 생생한 목소리를 내
는 현장이다. 
5·18 정신이 깃든 ‘새로운 소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투고된 소설을 읽었다. 작년에 비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소설이 좋아졌다는 것이 고무적이었다. 우선 응모된 소설의 양이 많
았고 단순한 재현에 그치는 소설이 많이 줄어들었다. 정보와 사실을 나열하고 이미 많이 알
려진 이야기를 충실하게 진술하는 방식은 지양해야할 것이다. 5·18 리얼리티를 담은 소설은 
이미 충분히 많기에 작가의 고민은 재현을 뛰어 넘는 혹은 재현에 구속받지 않는 다른 차원
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원인불명의 가려움증」「안개」「무용지물의 이해」「나나의 돌」「마스쿤」을 중점적으
로 읽었다. 「원인불명의 가려움증」은 필력과 작가의 개성이 느껴지는 소설이었다. 표현력
이 좋았고 진술도 힘이 있었다. 하지만 몇몇 부분이 거칠었고 정서적 설득력이 떨어진 점이 
아쉽다.「안개」는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5·18을 떠올리게 하는 구성의 소설이었다. 의미
적으로는 충분히 설득됐으나 전개 내내 감상적인 뉘앙스가 과하게 느껴졌다. 「무용지물의 
이해」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소소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로 은은하고 소박하게 5·1
8을 느껴지게 했다. 하지만 다른 소설들에 비해 심심하고 의미를 향해 나아가는 힘이 부족
하다고 느꼈다.「나나의 돌」은 마지막까지 고민하게 한 소설이었다. 화자의 목소리에 작가
의 마음과 심정이 잘 녹여져서 독자로 하여금 감정을 갖게 하고 몰입하게 했으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구성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당선작으로 「마스쿤」을 정하는데 심사위원들은 쉽게 합의했다. 소설의 배경과 전개되는 
이야기는 5·18과 무관하고 의미의 접점도 처음에는 쉽게 찾기 힘들었다. 하지만 중반 이후
부터 5·18의 현재진행형을 연상케하는 알레고리가 보였다. 진실이 무엇인지 언론이 무엇인
지 돈과 권력이 무엇인지「마스쿤」은 근사하게 보여주고 끝에 이르러서는 의미있는 고민과 
문제의식을 갖게 했다. 
소설을 써준 투고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전한다. 심사와 상관없이 이
번 기회에 5·18이 소멸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생생히 존재할 수 있도록 애써준 모든 이들
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